
오호라, 태극太極(하늘과 땅
이 나누어지기 이전 혼돈 상태
의 기氣. 태극이 움직여 음양
으로 분화하고 음양이 사상四
象을 낳음으로써 갖가지 자연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주만물의
근원을 표현하는 말이며, 송대
宋代의 이학理學에서는 이를
이理라 하여 이해했다)이 조판
肇判(처음으로 나누어짐)하여
음양陰陽이 시분始分함에 따라
위로 삼십삼천三十三天(불가佛
家 욕계欲界 도리천B利天 6천
天의 제2천으로서 수미산須彌
山의 꼭대기에 있으며 중앙을
제석천帝釋天이라 하고 사방에
각기 8천이 있어 3 2천을 더해
3 3천이 된다)이 되었으며 아래
로 십부염라十府閻羅(십부는
저승인 명부冥府와 지옥을 열
군데로 나눈 부계府界이고 염
라는 인도어 Y a m a r a j a의 음역
으로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며
염군閻君ㆍ염라노자老子ㆍ염라
대왕ㆍ염라왕ㆍ염라천자ㆍ염로
閻老ㆍ염로왕ㆍ염마閻魔ㆍ염마
왕ㆍ염마천자ㆍ염왕노자老子ㆍ
염왕야閻王爺 등으로 불린다)
가 생겼고 그 가운데에 인간을
배치해 벌여놓아 삼재三才(하
늘ㆍ땅ㆍ사람)를 이뤘는데 만
물 가운데 사람이 으뜸이라 화
와 복과 길함과 흉함과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의 길고 짧
음을 고르게 함이 마땅한 이치
이어늘 어찌하여 인생의 팔자
八字(성명가星命家에서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年月日時의간
지干支가 되는 여덟 글자를 이
르는 말이며 이를 가지고 각자
의 운명을 추산한다)가 지원극
통至寃極痛한 자가 예나 지금
의 천하에 허다한고. 그 대략
을 말씀할진대 안연顔淵(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으로 공자
의 수제자이며 무유無繇의 아
들, 이름은 회回, 자는 자연子
淵이어서 안연이라고도 부른
다. 가난한 속에 학문과 도를
즐기고 3 0의 젊은 나이에 죽자
공자가 실성통곡했다. 후세에
복성復聖이라 존칭되었다) 같
은 대현인大賢人은 어이하여
요사夭死하고 도척盜拓(춘추시
대의 대도大盜로 이름을 척B

으로도 쓰며 9천의 무리를 거
느리고 무도흉포하여 사람의
생간을 상식했다) 같이 악한
자는 어이하여 장수하며 범단
范丹(후한 진류陳留의 외황外
黃 사람으로 다른 이름은 염
B, 자는 사운史雲, 시호는 정
절선생貞節先生이다. 마융馬融
을 사사하여 경서에 통달하고
환제桓帝 때 내무萊蕪의 장관
을 지냈다. 영제靈帝 때 당고
지화黨錮之禍가 일어나자 은둔

하여 저자에서 점을 치며 연명
하며 지조를 잃지 않아 고을
사람들이 증중생진범사운甑中
生塵范史雲 : 시루에 먼지가
쌓이니 범사운의 것이고, 부중
생어범래무釜中生魚范萊蕪 :
가마솥에 물고기가 들어가 사
니 범래무네 집이라 노래했다)
같이 착한 사람은 종신토록 곤
궁하고 이름없는 의돈B頓(전
국시대 거상으로 그 이름이 부
호의 대명사가 되었다. 원래
노魯나라의 궁한 선비로 경작
해도 항상 주리고 길쌈해도 추
위에 가릴 것이 없어 부호 도
주공陶朱公을 찾아가 비결을
묻고는 서하西河로 가 암소 다
섯 마리를 키웠더니 그것이 부
지기수로 번식하여 천하의 갑
부가 되었다)이는 무슨 일로
부자가 되며, 용방龍B(용봉龍
逢이라고도 하며 성은 관關이
고 하말夏末의 현인으로 폭군
걸桀에게 충간하다 참수되었
다. 충신의 상징으로 추앙되었
다)과 비간比干(은말殷末의 폭
군 주紂의 숙부 또는 서형庶兄
으로 주의 음학함을 간하다가
심장을 가르는 죽음을 당했다.
기자箕子ㆍ미자微子와함께 은
말의 삼인三仁으로 일컫는다)
같은 충렬의 신하는 어이하여
참화를 당하였고, 미생尾生(미
생微生이라고도 하며 장자莊子
에 나오는 전설상의 인물. 한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
로 약속하고 기다리는데 비가
와 물이 불어도 떠나지 않다가
다리기둥을 안고 익사하여 신
의에 우직한 사람의 싱징이
됨)과 효기孝己(은殷의 고종高
宗 무정武丁의 아들로 현명하
고 효성스러웠으나 계모의 참
소로 쫓겨나 우고憂苦하다 죽
었다. 후세 효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같이 신의있는 사람과
효성이 지극한 자는 무슨 일로
비명非命에 원통히 죽었으며
불효하고 불충不忠하여 악한
사람은 도리어 부귀를 누린 자
가 무수하니 선한 자에게 복이
오고 음학淫虐한 자에게 앙화
가 있다는 것이 헛소리요, 착
한 사람 도리어 빈천貧賤하고
무죄한 어린아이 요사夭死한
자가 무수하니 이는 무슨 하늘
의 이치이며, 지금 세상의 일
로 의논하건대는, 재물이 많은
자는 재주와 덕망이 없을지라
도 한몸이 영귀榮貴하고 문학
文學을 겸비하고 재예才藝가
무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빈
한해 가지고는 발신發身을 할
길이 바이 없으며, 또한 이 저
마무 한 사람으로 말씀할지라
도 하늘에서 나의 재주를 내었
으면 반드시 쓰일 데가 있을

바이라, 문장과 덕행이 옛사람
에게 머리를 양보치 아니하거
늘 4 0의 나이가 지나도록 일명
一命(초임직 사령)의 관직을
얻지 못하고 논밭두둑 가운데
서 반생을 골몰하고 있으니 어
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슬프다,
선한 것을 표창하고 악한 것을
규탄함은 옛글에도 분명하고
하늘이 높다 하되 듣는 것은
낮게 임하는 것이 이치의 당연
한 바이거늘 이 사람에 대한
인사人事가 어이하여 이렇듯
전도顚倒되어 있는가. 영험스
런 하늘의 보전寶殿 높은 곳에
옥황상제玉皇上帝(도교道敎 최
고의 신으로 하느님에 해당하
며 옥제玉帝ㆍ옥황玉皇 등으로
도 불림)께서 어림御臨하사 인
간만민人間萬民의 시비와 선악
을 지극히 공변되고 사사로움
이 없이 살피시나 혹시라도 어
떤 것에 유루遺漏하심이 계심
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염라국
閻羅國(지옥을 관장하는 염라
대왕의 나라)의 십전명왕十殿
冥王(열 개 궁전의 염라왕)이
비록 윤회輪廻하며 인과응보因
果應報하는 일을 맡았으나 그
총명과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이러함인가. 내가
실로 알지 못할 일이로다.

저마무가 이와 같이 써서 읽
기를 다하고는 그 글을 불에
살라 공중을 향해 올리고 외당
外堂으로 나와 서안書案(책상)
을 의지하여 잠깐 졸았다.
한편 옥황상제 앞에서 근시

近侍하는 태을진군太乙眞君(태
을은 천신天神의 하나이고 진
군은 신선神仙을 말한다)이 옥
제玉帝께 아뢰기를‘요사이하
계下界(인간 세계)의 선악을
살피지 못하였사오니 금두성金
斗星( 2 8수宿의 여덟 번째 별
두성斗星 또는 북두성北斗星)
과 오방신장五方神將(오방은
동서남북과 중앙이고 신장은
신병神兵을 거느리는 장수)으
로 하여금 인간사人間事를 한
번 살피게 하소서’하였다. 옥
황이 그 말씀을 옳게 여기시어
즉시 금두성에게 명하여 모든
성신星辰을 거느리고 나가 하
계下界의 선악을 자세히 살피
라 명하였다. 금두성이 옥칙玉
勅(옥황상제의 칙령)을 받아서
는 여러 성신을 총독하여 십방
세계十方世界(시방세계라대개
발음하며 불가에서 온세상을
뜻한다. 십방은 네 방위인 사
방四方과 네 방위 사이의 각진
구석인 사우四隅에 위와 아래
인 상하上下를 합친 열 개 방
위이고 세계는 그저 세상이다)
를 두루 돌아 남섬부주南贍部

州(남쪽 섬부주, 섬부주는 불
가의 수미산須彌山 사방에 있
는 사대주四大洲 중 남쪽에 있
는 주이고 섬부贍部라는 나무
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섬부
나무 밑에서는 금이 나 이를
섬부금金이라 한다)의 초楚(중
국 호남湖南과 호북湖北 두 성
의 통칭인데 특히 호북 일대를
말한다. 나라 이름으로는 주대
周代의 제후국이고 전국시대
칠웅七雄의 하나였다. 그 국성
國姓은 미B씨이고 시조는 육
웅B熊이며 형산荊山 일대에
나라를 세워 형만荊蠻이라 하
기도 했다. 이 초나라는 기원
전 2 2 3년 진秦에게 망했고 진
말에 진승陳勝ㆍ양강襄彊ㆍ경
구景駒ㆍ회왕懷王ㆍ웅심熊心
ㆍ항우項羽가 번갈아 왕을 자
칭하다가 기원전 2 0 1년, 한漢
6년에 없어졌다. 오대五代 때
에는 1 0국의 하나로 마은馬殷
이 장사長沙에 도읍했으나 남
당南唐에게 망했다) 땅 수춘壽
春에 이르러 여러 사람의 선악
을 살피게 되었다.
그런데 종자從者가 문득 한

장의 글월을 어디에서 얻어 올
리므로 금두성이 받아서는 모
든 성신과 더불어 이를 자세히
보게 되었다. 종이를 가득 채
운 글의 장황한 사의辭意가 모
두 옥황상제를 원망하며 명부
冥府의 십대왕十大王(명부, 즉
지하세계를 주장하는 열 왕으
로 시왕十王이라 흔히 발음하
며 저승에서 망자亡者를 재판
하는 일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진광대왕秦廣大王ㆍ초강
楚江대왕ㆍ송제宋帝대왕ㆍ오
관五官대왕ㆍ염라閻羅대왕ㆍ
변성變成대왕ㆍ태산泰山대왕
ㆍ평등平等대왕ㆍ도시都市대
왕ㆍ오도전륜五道轉輪대왕 등
이다)을 많이 책망하였는지라
모두가 크게 놀라서는 즉시 순
시를 중지하고 돌아가 그 글월
을 천상의 영소보전靈B寶殿
(옥황상제의 궁전으로 영소靈
B는 선경仙景을 말함. 영소보
전에는 옥황상제가 수레를 타
고 앉아 있고 양옆으로 사대천
사四大天師와 문무文武의 성중
聖衆이 열지어 있다 한다)에
올리니 옥제가 이를 친히 보았
다. 그게 수춘 땅에 사는 사인
士人 저마무의 글월인데 내용
이 옥황를 감히 원망하며 지부
地府의 제왕諸王을 논책論責한
사연이라, 옥제가 어람御覽을
마치고는 크게 노하여 즉시 태
백금성太白金星(태백太白은금
성의 다른 이름으로 금성에 대
한 과장이다. 태백은 태정太正
ㆍ태효太Bㆍ계명啓明ㆍ장경
長庚이라고도 하고 살벌殺伐을
주관한다 해서 군사나 전쟁을
상징하기도 한다)을 불러들여
지부의 십왕에게 옥칙을 내려
칙사勅使가 되어 이를 전하게
하니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짐朕(나의 뜻으로 황제의 스
스로 낮추는 자칭)이 천지를
개벽開闢한 후로 천위天位에

거居하여 1만2천8백여 년이 되
기까지 하계의 허다한 중생衆
生의 선악을 가려 그 상벌賞罰
이 일호一毫도 차착差錯함이
없거늘, 이제 사파세계裟婆世
界(사바세계라 와음하며 석가
모니의 교화가 미치는 삼천대
천세계三千大天世界로 인간계
人間界이자 현세이다. 사파는
산스크리트어 S a hB의 음역으로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다)
한漢나라 수춘 땅 요마
BB(아주 조그만 것) 서생
저마무가 망령되이 일장 글월
로 짐을 무수히 비방하고 또
지부 십왕을 논척함이 망유기
극罔有紀極(한도와 끝이 없음)
하니 어찌 그저 두리오. 이러
하므로 짐이 특별히 태백금성
을 명하여 칙지를 내리노니 빨
리 마무를 잡아 이설지옥犁舌
地獄(원주原註 : 사람의 혀를
빻아 장기를 만드는 지옥이라
ㆍ이설은 혀를 잘라 절딴낸다
는 뜻이고 이설옥은 광사무언
狂辭誣言, 즉 험악한 소리나
터무니없이 남을 무함하고 말
을 지껄여 구업口業을 지은 자
가 들어가는 곳이다)에 가두고
백만번의 윤회輪廻(순환을 뜻
하며 수레바퀴가 돌듯이 중생
의 영혼이 그 업에 따라 삼계
육도三界六道를 한없이 돌며
생사를 거듭하는 일)에라도 다
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라.

태백금성이 칙지勅旨를 받자
와 즉시 명부冥府에 내려가니
십왕十王이 일시에 전殿에서
내려와 맞아서는 향안香案을
배설排設하고 옥칙玉勅을 받들
어 읽은 다음 태백금성을 관대
款待하였다. 그러면서 일변 표
表(황제에게 아뢰는 글)를 닦
아 올린 뒤 급히 악귀사자惡鬼
使者에게 명하여 수춘 땅에 가
저마무를 빨리 잡아오라 하였
다.
사자들이 명을 받고 풍우같

이 달려 수춘에 이르러 저마무
를 찾으니 이때 정히 당상堂上
에 의지하여 있던 저마무가 달
려드는 사자 등에게 잡히는 바
되었다. 사자등이 호통쳤다.
“네 무슨 재주가 있기에 감
히 옥황을 원망하고 지부십왕
을 논책하였느냐? 우리가이제
염라왕의 명을 받아 너를 잡으
러 왔으니 바삐 가자.”
이에 저마무가 크게 놀랐으

나 이윽고 안색을 고치며 대답
하였다.
“내 가기는 가려니와 집안에
처자가 있으니 한번 보고 가고
자 하노라.”
그러면서 잠시 주저하다가

문득 깨달아 정신이 드니 남가
일몽南柯一夢(덧없는 꿈을 일
컫는 말로 당唐나라 이공좌李
公佐의 소설 남가기南柯記에서
나왔다. 광릉廣陵에 사는 순우
분淳于B의 집 남쪽에 고목
회나무가 있는데 순우분이 술
에 취해 그 밑에서 낮잠을 자
던 중 꿈에 두 사자使者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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